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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수학 교과서 표현의 학습자 이해 가능성 분석

Analysis of the Possibilities of Learners' Understanding Expressions in

Elementary Math Textbooks

김 윤 호․최 창 우1)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expressions in the first and
second grade math textbooks in elementary school in the aspect of possibilities of

learners' understanding and propose proper directions for expressions in math

textbooks to increase the possibilities of their understanding. The findings show

that there were four types of expression errors and five types of mathematical

errors in the aspects of expression method and content, respectively.

Ⅰ. 서론

수학적 개념, 원리, 법칙에 대한 이해는 추론, 문제 해결 등과 같은 수학적 사

고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수학 학습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으며,

수학 교과서는 이러한 수학적 개념 등을 구체화하여 학습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어휘, 문장, 수학용어 및 기호, 삽화, 사진, 도형, 표, 그래프 등의 다양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결국 수학 교과서에서 사용되는 표현은 수학적 내용을 학습자에

게 전달해주는 의사소통 도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교과서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박진용 외, 2014) 학습자는

수학 수업 속에서 교과서 속에 제시된 표현을 통해 이와 같은 수학적 개념 등을

접하게 된다. 또한 교사들은 수학 교과서에 제시된 표현을 하나의 기준처럼 생각

하여 이를 통해 학생들에게 수학적 개념 등을 제시하고 이해시키려고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학 교과서의 표현이 학습자를 혼란스럽게 하거나 오개념을

불러일으킨다면 학습자들은 수학을 어렵고 두려운 것으로 생각하게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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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초등학교 1～2학년 시기의 학생들은 학교에 들어와서 이제 막 우리말을 체

계적으로 배우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수학적 개념을 전달하기 위해 사용되는 수

학 교과서의 표현들이 더욱 낯설고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수학 교과

서에서 사용되는 표현들은 학습자가 이해 가능하도록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야만 학습자가 겪을 혼란과 그로 인한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시킬 수 있

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초등 1～2학년 수학 교과서에서 사용되

는 표현들의 학습자 이해 가능성 여부에 대한 분석을 통해 수학 교과서 표현의

적절한 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Ⅱ. 이론적 배경

1. 수학 교과서 표현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초등학교 1～2학년 수학 교과서의 각 단원별 구성

체제는 ‘단원도입’, ‘본 차시’, ‘놀이 수학’, ‘얼마나 알고 있나요’, ‘탐구 수학’으로

구성되어 있다. 단원별 각 구성 체제에서 사용된 표현을 살펴보면 단원 도입은

단원명과 단원 학습과 관련된 핵심 발문을 단원명 하단에 어휘와 문장을 통해

제시하고 있다. 또한 단원 도입에는 단원의 전체적인 맥락이 담긴 삽화를 함께

제시하고 있다. 본 차시 제목은 문장으로 진술되어 있으며, 각 차시별 활동은 어

휘, 문장, 수학 용어 및 기호, 삽화, 사진, 도형, 표, 그래프 등을 통해 제시되고

있다. 놀이 수학은 제목과 놀이 방법 안내를 위한 어휘, 문장, 놀이와 관련된 삽

화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얼마나 알고 있나요’는 단원 평가에 해당하는 것으로

서 문제 제시를 위한 어휘, 문장, 수학 용어 및 기호, 삽화, 사진, 도형, 표, 그래

프 등의 표현이 제시되고 있다. 탐구 수학의 제목은 문장으로, 활동 방법 안내는

문장, 수학 용어 및 기호, 삽화, 사진, 도형, 표, 그래프 등이 사용되고 있다.

2. 학습자 이해 가능성

학습자 이해 가능성에 대한 분석틀 마련을 위해 저학년 학생들에게 적합한 어

휘 및 문장 수준, 수학 용어 및 기호, 삽화 등이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1) 어휘 및 문장 수준

어휘의 수준은 크게 난이도와 친숙도 측면으로 나누어 생각해볼 수 있다. 장현

진 외(2014)는 초등학생의 발달 단계와 수준에 맞는 기초 어휘 533개를 추출하고

난 후, 초등교사 10명의 중요도 평정과 언어교육 전문가의 신뢰도 및 타당도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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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를 거쳐 511개의 기초 어휘 목록을 최종적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이 목록이 초

등 저학년 학생들을 위한 교육자료 개발 시 어휘 선정의 기준이 될 수 있음을

밝히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의 분석틀로서 타당성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김광

해(2003)는 표준국어대사전에 수록된 50만개 이상의 어휘에 대하여 어휘 선정 및

평정, 메타 계량 등의 절차를 통해 최종적으로 학생 교육을 위한 7등급의 어휘를

제시하였으며, 초등 저학년은 그 중 1, 2등급에 해당하는 어휘가 적합하다고 하

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김광해(2003)가 제시한 1, 2등급의 어휘를 어휘 난이도

의 2차 분석틀로 활용하였다.

어휘의 친숙도에 대해 국어과 교육과정 연구진(2015)은 학생들이 삶 속에서 흔

히 접할 수 있는 어휘를 사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따라서 초등학교 저학년 학

생들에게 친숙한 어휘는 학생들이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으면서, 외래어나 외

국어가 아닌 가급적 우리나라 어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문장의 경우에도 국어과 교육과정 연구진(2015)이 제시한 문장 구조, 길이, 표

현의 3가지 측면에서 생각해볼 수 있다. 문장 구조의 경우 1학년 교과서에서는

단문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꼭 필요한 경우에만 중문을 사용하고 복문의 사용은

최소화해야 한다고 하였다. 문장 길이의 경우 최대한 짧게 진술하되, 길어도 8개

의 어절을 넘지 않아야 한다고 하였다. 문장 표현에 대해서는 5가지 사항2)에 유

념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2) 수학 용어 및 기호

수학 용어 및 기호의 경우 정의 여부, 정의방법, 정의내용의 3가지 측면을 고

려할 필요가 있다. 정의 여부 측면에서는 어떤 것을 수학 용어로 볼 것인지에 대

한 고찰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대해 박교식(2011)은 교육과정에 등재된

수학 용어를 수학 분야에서 만들어진 것(M)3), 일상어로 수학적 의미가 확립된

것(RM)4), 일상어로 수학적 의미가 확립되지 않은 것(R)5)으로 분류하면서, 세 가

2) 국어과 교육과정 연구진(2015)은 문장 표현에서 유념해야 할 5가지 사항으로 첫째, 학생들이 내용

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명확한 표현의 사용할 것, 둘째, 한 문장은 가급적 1가지 활동을 지

시할 것, 셋째, 수식어와 연결어 사용의 최소화할 것, 넷째, ‘하오체’가 아닌 ‘해요체’를 사용할 것,

다섯째, 문장에서 어휘의 줄임말이 아닌 기본형을 사용할 것을 제시하였다.

3) 수학 분야에서 만들어진 것(M, Mathematical term) : 국어사전에서 용어의 수학적 의미만 제시한

것, 용어의 수학적 의미를 일상에서 전용해서 사용하는 경우 교과서에서 그 전용된 의미를 사용하지

않는 것, 수학분야 이외에 다른 학문 문야에서도 사용되는 용어의 경우 국어사전에 일상적 의미가

제시되지 않은 것, 국어사전에 등재되지 않았지만 일상적 의미 없이 수학적 의미로만 사용하는 것

4) 일상어로 수학적 의미가 확립된 것(RM、Real-life term with Mathematical meaning) : 국어사전

에서 용어의 일상적 의미를 먼저 제시하고, 그 다음에 수학적 의미를 제시하는 것, 국어사전에서

일상적 의미만 제시하여 R로 분류할 수 있지만, 수학 교과서에서 수학적 의미가 확립된 것

5) 일상어로 수학적 의미가 확립되지 않은 것(R, Real-life term without mathematical meaning) : 국

어사전에서 일상적 의미만 제시한 것, 국어사전에서 수학적 의미를 제시하여 RM으로 분류할 수

있지만, 수학 교과서에서 수학적 의미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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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 분야에서

만들어진 것(M)

일상어로 수학적 의미가

확립된 것(RM)

일상어로 수학적 의미가

확립되지 않은 것(R)

덧셈, 뺄셈, 곱셈, 짝수, 홀수

삼각형, 사각형, 꼭짓점, 오각형, 육각형
원, 변, 그래프 시, 분, 약, 표

지 중에서 R에 해당하는 용어는 순수한 일상어로서 수학 용어로 간주할 수 없으

므로 교육과정에서는 용어로 등재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박교식

(2011)의 분류 기준에 따라 2015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 1～2학년군의 ‘학습 요소’

에 등재된 수학 용어를 구분해보면 [표 1]과 같다.

[표 1] 학습 요소에 등재된 수학 용어 분류

정의방법 측면에서는 수학 교과서에서 저학년 학생들의 발달 단계에 맞는 방

법을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학교 수학에서 용어·기호의 정의

방법은 일반적으로 내포적 방법, 외연적 방법, 동의적 방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정의 내용 측면에서는 앞에서 살펴본 정의 방법의 특성에 따른 수학적 오류 측

면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공통된 성질의 제시를 통해 정의하는 내포적

방법의 경우 정의에 사용된 성질이 해당 개념에 속하는 대상들의 공통된 속성을

나타내고 있는지, 학생들이 학습하지 않은 용어나 난이도가 높은 어휘를 사용하

고 있지 않은지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외연적 방법은 일부의 예를 통

해 정의하기 때문에 개념을 완전하게 규정하고 있지 못하고 논리적으로 불완전

하다(조영미, 2001). 따라서 주어진 사례가 가르치고자 하는 개념을 형성하지 못

하고 그 사례에 고착되게 하거나, 다른 요소들이 부각되어 가르치고자 했던 개념

이외의 개념을 형성되게 할 가능성이 없는지에 대해 살펴보아야 한다. 동의적 방

법은 피정의항과 유사한 의미를 갖는 단어를 사용하여 정의하는데, 이때 완벽한

동의어는 없기 때문에 정의에서 동의어로 제시된 단어들이 피정의항과 다른 의

미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 검토해보아야 한다.

3) 삽화, 사진, 도형, 표, 그래프

수학 교과서에서 사용된 시각적 표현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대체로 외형적,

내용적 측면에서의 분석 후, 제시된 시각적 표현의 선정의 적절성을 살펴보고 있

다(신윤철, 임동원, 1993; 김인순, 2002; 강신포 외, 2003; 김병수, 2014; 노미란,

2017). 이 중 선정의 적절성은 수학적 오류, 학생 생활상의 오류, 표현상의 오류,

잘못된 소재의 선정 여부에 대한 것으로 학습 내용 및 학생 발달 수준을 고려했

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분석틀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다고 생각된다.



김 윤 호・최 창 우 177

분석대상 수학 교과서 내용

어휘 ․수학 용어․수읽기․조사를 제외한 모든 단어

문장 ․단원명, 핵심발문, 차시 제목, 놀이 수학 제목, 탐구 수학 제목, 활동 지시 및 안내문, 용어 정의

수학 용어 및 기호 ․수학 용어, 수학 기호, 용어 정의

삽화, 사진, 도형, 표, 그래프 ․학습 활동과 관련하여 제시된 모든 삽화, 도형, 표, 그래프

구분 분석 기준 분석 내용

어휘
난이도 ․기초 어휘(1단계) 및 어휘 난이도 1, 2등급(2단계)에 해당하는가?

친숙도 ․외래어나 외국어가 아닌 우리나라 상황에 해당되는가?

문장

문장구조 ․중문, 복문, 중복문이 아닌 단문으로 구성되었는가?

문장길이 ․8개 어절 이하인가?

문장표현

․1가지 활동만을 지시하고 있는가?

․연속적으로 연결된 명사나 형용사가 3개 이상인가?

․‘하오체(～를 구하시오 등)’를 사용하지 않고 있는가?

․기본형을 사용하였는가?

수학

용어 및

정의여부 ․정의를 제시하였는가?

정의방법 ․외연적, 동의적 방법이 아닌 내포적 방법을 사용하였는가?

Ⅲ. 연구방법

1. 분석 대상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은 [표 2]와 같이 초등 1～2학년 수학 교과서의 단원별 구성 요소에

서 사용된 어휘, 문장, 수학 용어 및 기호, 삽화, 사진, 도형, 표, 그래프를 대상으로 하였다.

[표 2] 분석대상

2. 분석 기준 및 내용

학습자 이해 가능성은 어휘의 경우 난이도와 친숙도 측면을, 문장의 경우 문장구

조, 문장길이, 문장표현을, 수학 용어 및 기호의 경우 정의여부, 정의방법, 정의내용을,

삽화, 사진, 도형, 표, 그래프의 경우 소재선정, 표현방식, 표현내용을 분석기준으로

삼아 분석을 실시하였다. 각 대상 및 분석 기준에 따른 분석 내용은 [표 3]과 같다.

[표 3] 학습자 이해 가능성 분석 대상 및 분석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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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저학년에 적합한 기초 어휘

행위(135)

건강, 공부, 공부하다, 구경, 구르다, 그렇다, 그리다, 기다리다, 꿈, 끝, 끝나다, 나가다, 나다, 나오다, 나이, 날다, 낳다, 내다, 내리다, 노래, 놀다, 놀라다, 놓다, 다
니다, 달리다, 대답, 대답하다, 던지다, 도착하다, 돕다, 되다, 두다, 드리다, 듣다, 들다(밖에서속이나안으로향해가거나오거나하다), 들다(손에가지다), 들어
가다, 들어오다, 따다, 따르다, 떠나다, 떨어지다, 뛰다, 뜨다, 마시다, 만나다, 만들다, 말, 말다(행동을그만두다), 말다(넓적한물건을돌돌감아원통형으로겹치
게하다), 말씀, 말씀하다, 말하다, 먹다, 목욕하다, 못하다, 묻다, 물다, 미안하다, 바르다, 받다, 밟다, 배우다, 버리다, 벗다, 보다, 보다, 보이다, 부르다, 불다, 빚
다, 사다, 사용하다, 생각, 생각하다, 생기다, 시작하다, 신다, 않다, 오다, 시작되다, 쓰다, 약속, 오다, 운동, 울다, 이야기, 인사, 일, 잠, 축구, 춤, 가다, 가져오다,
가지다, 걷다, 걸다, 걸리다, 계시다, 그러다, 싸우다, 쓰다, 앉다, 알다, 오르다, 올라가다, 서다, 쉬다, 심다, 안다, 얘기하다, 열다, 운전하다, 웃다, 인사하다, 일어
나다, 일하다, 읽다, 잃어버리다, 입다, 자다, 잡다, 좋아하다, 주다, 죽다, 준비하다, 지내다, 찾다, 추다, 축하하다, 치다, 크다, 타다, 먹다, 하다

상태(70)

가볍다, 가지다, 같다, 걱정, 걱정하다, 건강하다, 고맙다, 괜찮다, 기분, 기쁘다, 길다, 깨끗하다, 나쁘다, 높다, 늦다, 다르다, 덥다, 따뜻하다/따뜻한, 똑같다/
똑같은, 많다, 맑다, 맛있다, 멀다, 모르다, 무겁다/무거운, 바쁘다, 반갑다, 밝다, 배부르다, 비슷하다, 빠르다, 사랑, 사랑하다, 살다, 쉽다, 싫다, 싶다, 안녕,
이렇다, 재미, 파란색, 학년, 화, 힘, 아름답다, 아프다, 어떻다, 어렵다, 없다, 슬프다, 시끄럽다, 시원하다, 싸다, 아니다, 안녕하다, 어떠하다, 예쁘다, 있다,
작다, 재미/재미있다, 적다, 좋다, 중요하다, 즐겁다, 짧다, 춥다, 크다, 피곤하다, 필요하다, 힘들다

사물(48) 게임, 공, 공책, 그릇, 그림, 나라, 냉장고, 눈, 돈, 돌, 똥, 마음, 모습, 모양, 못, 무엇, 문, 물, 물건, 뭐, 바퀴, 병, 비누, 소리, 숙제, 연필, 생활, 신문, 알, 영어, 의자, 이거, 저거, 전화, 주전자, 지우개, 집, 차, 책, 책상, 칫솔, 컴퓨터, 컵, 편지, 풀, 한글, 그거, 쓰레기

시간(43) 가을, 겨울, 곧, 날, 낮, 다음, 동안, 때, 매일, 먼저, 며칠, 바로, 밤, 방학, 벌써, 봄, 아침, 오후, 요즘, 이번, 이제, 일요일, 일찍, 잠시, 전, 점심, 지금, 처음, 토요일, 그때, 어제, 언제, 옛날, 오늘, 생일, 아까, 어서, 언제나, 여름, 오래, 오랜만, 작년, 천천히

사람(35) 가족, 경찰, 나, 나그네, 남자, 너, 농부, 동생, 모두, 부모, 사람, 선생님, 아기, 아버지, 아빠, 아이, 오빠, 아저씨, 아주머니, 여러분, 여자, 의사, 자기, 친구,할머니, 할아버지, 형, 환자, 그, 누구, 누나, 어머니, 언니, 엄마, 우리

장소(21 놀이터, 도서관, 동네, 마을, 방, 병원, 부엌, 숲, 여기, 우체국, 일본, 자리, 학교, 거기, 고향, 공원, 공항, 교실, 어디, 저기, 집

정도(20) 가끔, 가장, 갑자기, 계속, 너무, 다시, 더, 또, 많이, 매우, 무척, 다, 반, 빨리, 자꾸, 자주, 잘, 조금, 좀, 참

신체(19) 가슴, 귀, 다리, 머리, 목, 몸, 무릎, 발, 발톱, 어깨, 얼굴, 이/이빨, 입, 코, 키, 허리, 혀, 손, 팔

자연(14) 구름, 꽃, 나무, 날씨, 눈, 달, 바다, 바람, 별, 비, 산, 잎, 하늘, 길

위치(11) 곳, 뒤, 밑, 밖, 북쪽, 옆, 속, 아래, 안, 앞, 위

동물(9) 고양이, 곰, 동물, 돼지, 말, 매미, 새, 소, 토끼

음식(7) 과일, 과자, 김치, 떡, 밥, 사과, 음식

의류(6) 구두, 넥타이, 신발, 양말, 옷, 우산

탈것(5) 버스, 비행기, 자동차, 자전거, 택시

기호 정의내용 ․정의방법에 따른 수학적 오류가 없는가?

삽화

등

소재선정
․학생들의 실생활과 거리가 있는 소재를 사용하지 않았는가?

․활동내용과 관련 없는 소재를 사용하지 않았는가?

표현방식 ․표현상의 오류는 없는가?

표현내용 ․표현내용의 수학적 오류는 없는가?

1) 어휘

어휘는 난이도와 친숙도의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먼저, 난이도 분석은 두 단계

로 실시하였는데, 첫 번째 단계는 수학 교과서에서 사용된 어휘가 장현진 외

(2014)에서 제시한 [표 4]의 기초 어휘 목록 511개에 해당하는지 살펴보고, 이를

벗어날 경우 두 번째 단계로 김광해(2003)에서 제시한 1, 2등급 어휘 6,090개(1등

급 1,845개, 2등급 4,245개) 중에 해당 어휘가 있는지 여부를 분석하였다.

[표 4] 기초 어휘 목록(장현진 외,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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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68)
같이, 개, 것, 그, 그래서, 그러나, 그러니까, 그러면, 그런, 그런데, 네, 다른, 때문, 마리, 명, 무슨, 번, 살, 세, 시, 시간, 아니, 아주, 아직, 어느, 어떤, 얼마나,
열심히, 사이, 아무, 어떻게, 원, 월, 일, 정말, 주, 줄, 중, 쪽, 하나, 하지만, 한번, 혼자, 그럼, 그리고, 꼭, 왜, 서로, 이름, 함께, 구, 삼, 셋, 십, 여덟, 열, 오,
육, 이, 일곱, 천, 팔, 하나, 만, 백, 사, 둘, 둘째

2) 문장

문장은 문장구조, 길이, 표현의 3가지 측면에 따라 분석하였다. 문장구조 측면에서

는 수학 교과서에서 사용된 문장이 중문, 복문, 중복문이 아닌 단문으로 구성되었는

지, 문장길이 측면에서는 8개 어절 이하로 이루어졌는지, 문장표현 측면에서는 한

문장이 1가지 활동을 지시하고 있는지, 명사나 형용사가 3개 이상 연속적으로 연결

되지 않았는지, ‘하오체’를 사용하지 않았는지, 기본형을 사용하였는지를 확인하여

이에 해당되지 않는 문장을 학습자 이해 가능성이 낮은 문장으로 추출하였다.

3) 수학 용어 및 기호

수학 용어 및 기호의 학습자 이해 가능성은 정의여부, 정의방법, 정의내용 측

면에서 살펴보았다. 정의여부 측면에서는 수학 교과서에서 사용된 수학 기호 중

정의가 제시되지 않은 것을 추출하여 분석하였다. 그러나 수학 용어 및 기호 중

에는 굳이 정의하지 않아도 그 의미가 분명하거나 초등학교 수준에서 정의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경우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의가 제시되지 않은 수

학 용어 및 기호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함께 검토하였다. 정의방법 측면에서

는 외연적, 동의적 방법이 아닌 내포적 방법을 사용하여 정의한 것을 추출하여

학습자 이해 가능성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정의내용 측면에서는 내포적, 외연적,

동의적 방법에 따른 수학적 오류 여부를 분석하였다.

4) 삽화, 사진, 도형, 표, 그래프

삽화, 사진, 도형, 표, 그래프 등 시각적 표현에 대한 학습자 이해 가능성은 강

신포외(2003)의 삽화 선정의 적절성 기준을 바탕으로 소재선정, 표현방식, 표현내

용의 3가지 기준을 마련하여 살펴보았다. 소재선정 측면에서는 학생들의 실생활

과 거리가 있는 소재, 활동내용과 관련 없는 소재 등을 사용함으로써 학생들이

학습 및 활동 내용을 이해하는데 혼란을 느끼게 하지 않는지를 살펴보았다. 표현

방식 측면에서는 사물을 실제와 다르게 표현하거나 명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등 표현상의 오류가 없는지, 표현내용 측면에서는 삽화, 사진, 도형, 표, 그래프

등에서 학생들에게 오 개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수학적 오류를 포함하고 있지

않은지에 대해 분석하였다.

Ⅳ. 결과 분석 및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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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1-1 1-2 2-1 2-2 계

어휘 수 273 369 470 571 1,683

구분 어휘 개수

1-1
3등급 : 강당, 모형, 묶음, 바둑돌, 받침대, 분홍, 사방치기, 신발장, 쓰기, 안내도, 양손, 우주선, 읽기, 체험, 초록(15개)
4등급 : 안전모(1개) 4등급 외 : 낱개, 놀이판, 모둠, 번호표, 빈칸, 써넣다, 아무도, 칠하다(8개)

24
(8.8%)

1-2

3등급 : 갈색, 고리, 과녁, 긴바늘, 되돌아가다, 맞히다, 모형, 묶음, 미술관, 바둑돌, 반복, 본뜨다, 쓰기, 안내판, 위인전, 인원, 읽기, 장미꽃, 점수,
지우다, 짧은바늘, 체험, 체험관, 축구공, 축하, 팽이치기, 포장지, 학습장, 화면, 확인(30개)

4등급 : 기념품, 놀이공원, 눈썰매, 배열, 영화관, 윷가락, 주스, 찰칵, 출입구, 화살표(10개)
4등급 외 : 감귤, 낱개, 놀이판, 눈꽃, 눈썰매장, 모둠, 배열표, 번갈다, 빈칸, 빙고, 써넣다, 아니면, 알뜰, 왕딱지, 잘하다, 종이접기, 종이컵, 준비물,

체험실, 칠하다(20개)

60
(16.3%)

2-1

3등급 : 강당, 게시판, 고깔, 고깔모자, 고리, 관람, 나사못, 눈금, 단위, 도와주다, 모형, 묶음, 불편, 빠뜨리다, 빨대, 사육사, 사인펜, 쓰기, 안내도, 영상,
예상, 이동, 이어서, 인원, 일부분, 읽기, 입체, 장화, 점토, 지우다, 출발점, 클립, 탈것, 탈출, 팔찌, 펭귄, 편리, 한끝, 확인, 활용(40개)

4등급 : 블록, 비단잉어, 세트, 손톱깎이, 아래쪽, 오렌지, 옷핀, 요구르트, 청둥오리, 컵케이크, 한껏, 호랑나비, 횟수, 흰나비, 흰뺨오리(15개)
4등급 외 : 곤충관, 공깃돌, 교통안전, 그렇게, 그렇다면, 그중, 긴 쪽, 끝부분, 남극관, 단팥빵, 던지기, 도넛, 도착점, 명령어, 모둠, 모카빵, 미로, 미어캣,

90
(19.1%)

1. 어휘의 학습자 이해 가능성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초등 1～2학년 수학 교과서에 사용된 어휘를 추출

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이때 각 교과서별로 동일 어휘는 1개로 처리하였으며,

수학 용어, 수읽기(마흔다섯, 오십 등), 조사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하였다.

[표 5] 수학 교과서에 사용된 어휘 수

1) 난이도 측면

어휘에 대한 난이도 측면의 분석 결과 [표 6]과 같이 초등 1～2학년 수학 교과

서에 사용된 1,683개의 어휘 중에서 장현진 외(2014)의 기초 어휘와 김광해(2003)

의 1, 2등급을 벗어난 어휘는 총 287개로 전체의 17.1%였다. 이 중 ‘강당’, ‘바둑

돌’, ‘모둠’, ‘알림판’ 등과 같이 일상 및 학교생활에서 경험 가능성이 높은 어휘나

‘묶음’, ‘단위’, ‘쌓기나무’와 같이 수학 용어는 아니더라도 수학 학습 활동을 위해

제시가 불가피한 어휘 등도 포함되어 있다. 또한, ‘낱개’, ‘놀이판’, ‘번호표’, ‘빈칸’

등과 같이 1, 2등급 어휘를 합성하거나 1, 2등급 어휘에서 파생되어 이루어진 것

들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러한 어휘들은 일상 및 학교생활 속에서 경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또는 1, 2등급 어휘의 합성어나 파생어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6] 기초 어휘 및 1, 2등급을 벗어난 어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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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어휘 개수

1-1 외래어 : 버스, 카드, 컵, 토마토, 크레파스 5(1.8%)

1-2 외래어 : 초콜릿, 치즈, 빙고 3(0.8%)

2-1
외래어 : 세트, 펭귄, 클립, 볼펜, 사인펜, 이집트, 큐빗, 블록, 아이스크림, 컵케이크, 도넛, 오렌지, 요구르트
외국어 : 미어캣, 모카빵 14(3.0%)

2-2 외국어 : 정글, 미니, 보트, 리본, 테이프, 배드민턴, 골, 터미널, 잼, 패션쇼, 퀴즈, 스케이트, 치킨, 피자, 햄스터, 디자이너 17(3.0%)

계 39(2.3%)

바다관, 번갈다, 빈칸, 뽑기, 수학책, 식물관, 쌓기나무, 써넣다, 안 되다, 이집트, 재기, 준비물, 짧은 쪽, 칠교판, 큐빗, 표지판, 흰동가리(35개)

2-2

3등급 : 갈아타다, 개수, 개학식, 결승선, 경찰관, 계획표, 계획하다, 고정, 과학관, 구분, 궁중, 긴바늘, 나아지다, 날수, 높이뛰기, 눈금, 다행히, 단(段),
단위, 도서, 두근두근, 맞히다, 멀리뛰기, 모형, 반복, 백일잔치, 버스표, 벽지, 병정, 불편, 수건돌리기, 스케이트장, 실내, 쓰기, 안쪽, 알림판,
양면, 양팔, 연도, 움직임, 원판, 의상, 이동, 이어서, 인원, 읽기, 전자시계, 점수, 점수판, 정글, 졸이다, 종목, 짧은바늘, 체험, 초등학교,
칙칙폭폭, 퀴즈, 클립, 포장지, 포장하다, 한끝, 합계, 해적선, 확인, 회전컵(65개)

4등급 : 골대, 관람, 구구단, 마법, 보트, 사물함, 아래쪽, 영화관, 오렌지, 요리사, 잼, 전통문화, 정확하다, 튕기다, 피자, 횟수(16개)
4등급 외 : 곱셈표, 검색대, 그렇게, 놀이판, 눈썰매장, 던지기, 덧셈표, 돌잔치, 많아지다, 모둠, 미니, 반려동물, 배드민턴공, 번갈다, 빈칸, 빙고, 빵빵,

뻔, 사슴벌레, 숫자판, 쌓기나무, 써넣다, 일정표, 종이컵, 준비물, 치킨, 칠하다, 패션쇼, 풍물놀이, 햄스터, 환경판, 휴식(32개)

113
(19.8%)

계 287
(17.1%)

그러나 학생 개개인의 경험은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모든 학생들이 해당

어휘를 경험하고 알고 있다고 볼 수는 없으며 초등학교에 입학한 저학년 학생이

라는 점을 감안할 때, 1, 2등급에서 벗어난 어휘가 전체의 17.1%를 차지하는 것

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다.

2) 친숙도 측면

친숙도 측면의 학습자 이해 가능성은 우리나라 상황이 아닌 외래어나 외국어

가 사용되었는지의 여부를 분석하였다. 이 중 표준국어대사전에 해당 어휘가 등

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외래어로,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외국어로 보았다.

그 결과 [표 7]과 같이 우리나라 상황이 아닌 어휘는 모두 39개(외래어 37개, 외

국어 2개)로 전체 어휘의 2.3%에 해당하였다. 외래어 및 외국어는 1～2학년 학생

들에게는 친숙하지 않은 어휘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수학 교과서 상에서 불가

피하게 사용될 경우 그 의미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삽화나 간단한 설명을

함께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표 7] 우리나라 상황이 아닌 어휘(외래어, 외국어)

2. 문장의 학습자 이해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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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 단문 중문 복문 중복문 합계

1-1 260 49 85 9 403

1-2 202 113 140 77 532

2-1 337 75 259 47 718

2-2 269 22 394 33 718

계 1,068(45.0%) 259(10.9%) 878(37.0%) 166(7.0%) 2,371(100.0%)

교과서 단문 중문 복문 합계

1-1 86 8 - 94

1-2 178 36 3 217

2-1 221 70 15 306

1) 문장구조 측면

수학 교과서에 사용된 문장의 구조를 단문, 중문, 복문, 중복문으로 구분하여

정리한 결과는 [표 8]과 같다. 전체적으로는 단문 1,068개, 중문 259개, 복문 878

개, 중복문 166개로 단문이 아닌 문장이 전체의 55.0%인 1,303개로 나타났다.

[표 8] 문장구조 분석 결과

유형별로 살펴보면 중문은 1-1학기 49개, 1-2학기 113개, 2-1학기 75개, 2-2학

기 22개로 1-2학기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였다. 복문은 1학년 1학기 85개, 1학년

2학기 140개, 2학년 1학기 259개, 2학년 2학기 384개로 총 878개로 나타났다. 중

문과 복문이 함께 나타나 문장구조의 복잡도가 높다고 볼 수 있는 중복문은 1학

년 1학기 9개, 1학년 2학기 77개, 2학년 1학기 47개, 2학년 2학기 33개로 총 166

개였다. 한편, 복문과 중복문은 내포된 종속절의 개수가 많을수록 문장의 복잡도

가 높아진다고 볼 수 있으므로 종속절의 개수에 따른 빈도를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9]와 같다.

이처럼 복문과 중복문이 초등 1～2학년 수학 교과서에서 빈번하게 사용되는

것은 이제 막 한글을 배우기 시작한 저학년 학생들에게는 수학 학습 및 활동내

용에 대한 이해를 어렵게 할 수 있다. 특히, 문장의 복잡도가 높다고 볼 수 있는

중복문이 33개, 복문과 중복문 중 내포된 종속절이 3개 이상인 문장이 43개나 포

함된 것은 개선의 여지가 있다.

[표 9] 복문 및 중복문이 내포하고 있는 종속절 개수별 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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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318 84 25 427

계 803(76.9%) 198(19.0%) 43(4.1%) 1,044(100.0%)

교과서 문장(예시) 개수

1-1 선생님의물통은준기의물통보다담을수있는양이더 (많습니다, 적습니다).(1-1-4-6) 외 15

1-2 선생님과같은모양의카드를뽑으면그카드를갖고, 다른모양의카드를뽑으면카드를제자리에뒤집어놓습니다.(1-2-3-5) 외 61

2-1 사탕과과자중개미와더가깝게있는것은무엇인지생각해보고자로재어확인해보세요.(2-1-4-8) 외 69

2-2 교실벽을이용하여 1993년 높이뛰기세계기록의높이를어림해보고선생님과함께자로재어확인해보세요.(2-2-3-10) 외 106

계 251

2) 문장길이 측면

8개의 어절을 초과하는 문장은 [표 10]과 같이 251개로 나타났다. 지면의 제약

으로 인해 각 학기별 1개의 문장만 예시로 제시하였다.

[표 10] 8개 어절을 초과하는 문장

이제 막 기초적인 어휘를 익히고 있는 저학년 학생들에게는 긴 문장으로 제시

된 학습 및 활동 내용들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느낄 수 있으며, 이는 결국 학생

들의 수학적 개념 이해와 수학 학습에 장애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문

장 중에는 ‘선생님과 같은 모양의 카드를 뽑으면 그 카드를 갖고, 다른 양의 카

드를 뽑으면 카드를 제자리에 뒤집어 놓습니다(1-2-3-5, 16어절).’, ‘교실 벽을 이

용하여 1993년 높이뛰기 세계 기록의 높이를 어림해 보고 선생님과 함께 자로

재어 확인해 보세요(2-2-3-10, 16어절).’ 등과 같이 기준 어절 수의 두 배 이상이

되는 문장도 포함되어 있었다.

3) 문장표현 측면

① 2가지 이상의 활동을 지시하는 문장

초등 1～2학년 수학 교과서에서 사용된 문장 중 2가지 이상의 활동을 지시하는

문장은 <표 11>과 같다. 이 중 ‘그림에서 □, △, ○ 모양을 찾아 색연필로 따라

그리고 수를 세어 보세요(1-2-3-6).’와 같이 그림에서 모양 찾기, 색연필로 따라

그리기, 수를 세어보기의 3가지 활동을 지시하는 문장은 25개, ‘그림 카드를 분류

하여 붙였을 때 편리한 점과 불편한 점을 말해 보세요(2-2-5-5).’와 같이 그림 카

드를 분류하기, 분류한 카드 붙이기, 편리한 점 말하기, 불편한 점 말하기의 4가지

활동을 지시하는 문장도 2개가 포함되어 있었다. 이러한 문장들은 대체적으로 중

문 또는 복문에 해당되며 문장의 길이도 다소 긴 편이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문장



초등수학 교과서 표현의 학습자 이해 가능성 분석184

교과서 문장(예시) 개수

1-1 33번옷장을찾아○표하고어떻게찾았는지말해보세요.(1-1-5-10) 19

1-2 그림에서□, △, ○모양을찾아색연필로따라그리고수를세어보세요.(1-2-3-6) 외 81

2-1 사탕과과자중개미와더가깝게있는것은무엇인지생각해보고자로재어확인해보세요.(2-1-4-8) 외 70

2-2 그림카드를분류하여붙였을때편리한점과불편한점을말해보세요.(2-2-5-5) 외 83

계 253

교과서 문장(예시) 개수

1-1 숫자사방치기놀이를해봅시다.(1-1-1-6) 10

1-2 미술관벽그림에서찾은규칙을여러가지방법으로나타내어봅시다. (1-2-5-6) 8

2-1 아이스크림가게주인의고민이무엇인지알아봅시다.(2-1-5-6) 11

2-2 영화관의자번호에서규칙을찾아봅시다.(2-2-6-8) 34

계 63

에서 의도하고 있는 바를 명확하게 전달하기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짝이 말하

는 시각을 모형 시계에 나타내고 그 시각에 할 일을 말해 봅시다(1-2-5-2).’와 같

이 2가지 이상의 활동을 지시하고 있는 문장은 ‘짝이 말하는 시각을 모형 시계에

나타내어 보세요.’와 ‘그 시각에 할 일을 말해 봅시다.’와 같이 문장을 분리하여 길

이를 짧게 하면서, 한 문장에 1가지 활동을 지시하도록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

[표 11] 2가지 이상의 활동을 지시하는 문장

② 명사나 형용사가 3개 이상 연속되는 문장

초등 1～2학년 수학 교과서에 사용된 문장 중 명사나 형용사가 3개 이상 연속

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문장은 [표 12]와 같다. 마찬가지로 각 학기별로 1개의

문장만 예시로 나타내었다.

[표 12] 명사나 형용사가 3개 이상 연속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문장

전체적으로 초등 1～2학년 수학 교과서에서 명사나 형용사가 3개 이상 연속적

으로 연결되어 있는 문장은 총 63개로 나타났다. 물론 이 중 대부분은 ‘우리 반

학생’, ‘우리 반 친구’, ‘우리 반 학급 신문’, ‘사과 따기 체험’, ‘준기네 반 학생들’

등과 같이 학생들이 학교나 일상생활 속에서 흔히 접할 수 있거나 고유명사처럼

널리 통용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또한, ‘숫자 사방치기 놀이’ 등과 같이 본

차시나 놀이 수학 등에서 제시하고 있는 놀이의 명칭이 15개로 많은 비중을 차

지하고 있는데, 이들은 대체로 학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삽화 등을 함께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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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 수학용어 개수

1-1 수, 숫자, 덧셈, 뺄셈, 덧셈식, 뺄셈식, 더하기, 빼기, 모으기, 가르기, 묶어 세다 11

1-2 값, 도형, 선, 점, 식, 어림, 곱셈, 곱셈식, 곱하기 9

2-1 - 0

2-2 뛰어 세다, 곱셈구구, 표, 그래프 4

계 24

하고 있기는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어과 교육과정 연구진(2015)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수학 교과서를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저학년 학생들의 언어발달 단계

를 고려할 때 이러한 표현이 학생들에게 학습 내용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으로 작

용하지 않는지 재고할 필요가 있다. 특히, 3개 이상 연속적으로 나타난 명사나

형용사 중에는 김광해(2003)의 어휘 등급 분류에서 1, 2등급을 벗어나는 어휘도

다수 포함되어 있는데, 이러한 어휘들이 연속적으로 연결될 경우 학생들의 이해

를 더욱 어렵게 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한편, ‘하오체’의 사용 여부에 대해 분석한 결과, 초등 1～2학년 수학 교과서에

서는 ‘～해 봅시다.’, ‘～해 보세요.’와 같이 저학년에게 친숙한 문장으로 진술하고

있었으며, ‘하오체’를 사용한 경우는 없었다. 또한, 초등 1～2학년 수학 교과서의

모든 문장들은 기본형을 사용하여 진술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3. 수학 용어 및 기호의 학습자 이해 가능성

1) 정의여부 측면 – 정의를 제시하지 않는 경우

초등 1～2학년 수학 교과서에서 정의를 제시하지 않고 사용되고 있는 무정의

용어는 총 24개로 [표 13]과 같다.

[표 13] 정의를 제시하지 않은 수학 용어(무정의 용어)

수학 용어 중에는 굳이 정의하지 않아도 그 의미가 분명하거나 초등학교 수준

에서 정의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경우도 있다는 측면에서 모든 용어를 모두 정

의할 필요는 없으며, 학생들이 그 용어가 의미하는 바를 일상의 경험이나 예전에

학습한 내용에 기초하여 오해 없이 수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무정의 용어로서

자격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정의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박교식, 임재훈(2005)은 어떤 수학 용어가 무정의 용어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게 해주는 실질적인 기준은 사실상 없지만,

일상 기반 용어가 대체적으로 일상적 실재물을 나타내는 것에서 비롯되었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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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 학생들의 경험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으며, 이에 대한 간접적 판단 기준으로

《한국어 학습용 어휘 선정 결과 보고서》(국립국어연구원, 2003)에 제시된 5,965

개의 어휘를 제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표 13]의 각 수학 용어

가 일상어로서 수학적 의미가 확립된 것(RM)이거나 일상어(R)이면서 김광해

(2003)의 어휘 등급 분류에서 1, 2등급에 해당하는지 여부6)를 통해 무정의

용어로서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일상어로서 수학적 의미가 확립된 것(RM)에 해당하는 수학 용어는 ‘수’, ‘숫자’,

‘값’, ‘도형’, ‘점’, ‘선’, ‘식’, ‘어림’, ‘그래프’이며, 일상어(R)에 해당하는 것은 ‘표’이

다. 이 중 김광해(2003)의 어휘 등급 분류에서 3등급에 해당하는 ‘도형’, ‘어림’,

‘표’, ‘그래프’와 같은 용어는 초등학교 1～2학년 수학 교과서 상에서 정의를 제시

하지 않고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1, 2등급에 속하는 용어라 하더라도 정의를 제시하지 않고 사용하는 것

이 적절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이는 용어의 일상적 의미와 수학적 의미 사이

에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며, 그러한 차이가 크다면 학생들이 해당 용어가

가지는 수학적 의미를 이해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1, 2등

급에 해당하는 ‘수’, ‘숫자’, ‘값’, ‘점’, ‘선’, ‘식’이 무정의 용어로서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해 검토해보았다.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수’의 수학적 의미는 ‘자연수, 정수, 분수, 유리수, 무

리수, 실수, 허수 따위를 통틀어 이르는 말, 좁은 뜻으로는 자연수를 가리킨다.’이

다. 그런데 2015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에서 1～2학년군은 네 자리 이하의 자연수

범위에서 수를 다루도록 되어 있으므로, 결국 초등 1～2학년 수학 교과서 상에서

‘수’의 수학적 의미는 ‘자연수’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자연수’는 크게 집합수, 순

서수, 이름수의 의미를 가지는데, ‘수’의 일상적 의미로 제시된 ‘셀 수 있는 사물

을 세어서 나타낸 값(표준국어대사전)’의 경우 자연수 중 집합수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초등 1～2학년 수학 교과서를 분석한 결과 2,371개의 문장 중 ‘수’라는 용어 자

체가 집합수 외의 의미로 사용된 경우는 순서수, 이름수의 예를 제시하고 있는

‘수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아봅시다(1-1-1-11).’와 이름수를 나타내고 있는 ‘수

일이네 가족의 자리 번호 중 가장 작은 수는 56입니다(1-2-1-10).’의 두 가지였

다. 이를 제외하고는 모두 집합수로서 ‘수’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었으며, 순서

수는 ‘수’ 대신에 ‘몇째’, ‘몇 번째’, 이름수는 ‘번’, ‘번호’ 등의 어휘를 사용하여 제

시하고 있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수학 교과서 상에서의 ‘수’는 일상적 의미와 거

의 일치되게 사용되고 있으므로 무정의 용어로서 자격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6)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일관성을 위해 앞서 어휘의 학습자 이해 가능성에서 사용한

김광해(2003)의 어휘 등급 분류(1, 2등급, 6,090개)를 판단기준으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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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는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일상적 의미만 제시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수학 교과서 상에서 수를 나타내는 기호를 지칭하는 의미로만 사용되기 때문에

수학적 의미가 확립되어 있다고 보고 수학 용어로 간주한 경우이다. 따라서 ‘숫

자’는 수학적으로나 일상적으로 모두 ‘수를 나타내는 글자’라는 의미만을 가지기

때문에 일상적 의미와 수학적 의미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살펴볼 필요는 없다. 다

만, ‘숫자’는 학생들이 ‘수’와 혼동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와 관련하여 무정의

용어로서의 자격 여부만을 살펴보았다.

먼저, 초등 1～2학년 수학 교과서 상에서 ‘숫자’가 사용된 용례를 살펴보면 아

래와 같이 ‘기호로서의 숫자’, ‘시계에서의 숫자’, ‘～의 자리 숫자’, ‘숫자부채․숫

자판’ 등의 형태로 사용되고 있었다.

[기호로서의 숫자] 숫자 사방치기 놀이를 해 봅시다(1-1-1-6) 등

[시계에서의 숫자] 시계의 긴바늘은 어떤 숫자를 가리키고 있나요?(1-2-5-2) 등

[～의 자리 숫자] 찾은 수에서 숫자 7은 얼마를 나타내는지 써 봅시다(2-2-1-10) 등

[숫자 부채․숫자판] 숫자 부채로 세 자리 수를 나타내어 봅시다(2-1-1-6) 등

이 중 ‘찾은 수에서 숫자 7은 얼마를 나타내는지 써 봅시다(2-2-1-10).’, ‘숫자

부채로 세 자리 수를 나타내어 봅시다(2-1-1-6).’를 보면 수학 교과서에서는 수

와 숫자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초등 1～2학년

수학 교과서에 사용된 2,371개의 문장 속에서 ‘숫자’를 ‘수’와 혼동하여 잘못 쓰인

경우는 찾을 수 없었다. 하지만 이것이 ‘수’와 ‘숫자’의 차이에 대한 학생들의 이

해를 보장한다고 볼 수는 없으며, 오히려 명확하게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숫자’에 대한 정의를 제시하지 않음으로서 학생들이 더욱 혼란을 느낄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 ‘숫자’는 ‘수’와 다른 의미를 가진 용어이기 때문에 분명

하게 구별하여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기는 하나, ‘숫자’에 대한 어떠한 정의도

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수’와 구분하여 제시하는 것은 학생들의 이해를

어렵게 할 수 있다. 따라서 ‘숫자’라는 용어를 ‘수’와 구분하여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식으로든 정의를 제시할 필요가 있으며, 정의가 제시되기 전에는 이를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값’의 경우, 수학 교과서에서 사용된 것은 총 12회로 □의 ‘값’이나 식을 계산

한 결과로서 사용되고 있다. 즉, 수학 교과서 상에서 ‘값’은 ‘사고파는 물건에 일

정하게 매겨진 액수 또는 물건을 사고팔 때 주고받는 돈’이라는 일상적 의미가

아니라 ‘하나의 글자나 식이 취하는 수, 또는 그런 수치’라는 수학적 의미로만 사

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수학적 의미로서 □의 ‘값’이나 계산한 결과로

서의 ‘값’은 일상적 의미로서 물건의 ‘값’과 그 의미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다.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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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서 ‘값’은 무정의 용어로서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기 때문에, 수학 교과서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식으로든 정의가 제시될 필요가 있다.

‘점’과 ‘선’의 경우,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선’을 ‘연속된 점의 자취’로서 ‘직선’

과 ‘곡선’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일상적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선’의 형태와

다르지 않다. ‘점’의 경우에도 수학적 의미에서 어떠한 형태를 제시하고 있지는

않으나, 일반적으로 ‘점’에 대해 떠올리는 수학적 의미로서의 형태는 일상적 의미

의 것과 다르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학생들이 수학 교과서 상에서

사용된 ‘점’과 ‘선’의 일상적 의미와 수학적 의미를 서로 혼동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으므로 무정의 용어로서 자격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식’의 경우, 수학 교과서 상에서 ‘일정한 전례, 표준 또는 규정’이라는 일상적

의미가 아니라 ‘숫자, 문자, 기호를 써서 이들 사이의 수학적 관계를 나타낸 것’

이라는 수학적 의미로만 사용되고 있다. 즉, ‘식’은 일상적 의미와 수학적 의미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정의의 제시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수학 교과서 상에서 정의가 제시되지 않은 수학 용어 및 기호 중 수

학 분야에서 만들어진 것(M)에 해당하는 것은 아래와 같다.

모으기, 가르기, 묶어 세다, 뛰어 세다, 덧셈, 뺄셈, 곱셈, 더하기, 빼기, 곱하기,

덧셈식, 뺄셈식, 곱셈식, 곱셈구구,

이 중 ‘모으기’, ‘가르기’, ‘묶어 세다’, ‘뛰어 세다’는 국어사전에 등재되어 있지

않으나 수학 교과서 상에서 수를 모으고 가르는 행위나 수를 세는 방식과 관련

하여 수학적 의미로만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M으로 분류한 경우인데, 각 용어의

수학적 의미는 그 어원이 되는 ‘모으다’, ‘가르다’, ‘묶다’, ‘뛰다’, ‘세다’와 크게 다

르지 않다. 또한, 각 어원들은 모두 김광해(2003)의 어휘 등급 분류에서 1, 2등급

에 해당하며, 용어 자체에서 특정 행위의 이미지를 드러낸다. 이와 함께 수학 교

과서 상에서는 그 용어가 의미하는 행위를 삽화를 통해 시각적으로 함께 제시하

고 있어 학생들의 각 용어의 수학적 의미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모으기’, ‘가르기’, ‘묶어 세다’, ‘뛰어 세다’는 무정의

용어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덧셈’, ‘뺄셈’, ‘곱셈’, ‘더하기’, ‘빼기’, ‘곱하기’의 경우에는 수학 교과서 상에서

정의를 제시하고 있지는 않으나, 1-1학기 3단원, 1-2학기 2단원, 1-2학기 4단원,

2-1학기 3단원, 2-1학기 6단원에 걸쳐 단원명과 차시명, 활동 안내 및 지시문 등

에서 해당 용어들을 다루고 있어 정황상 각 용어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있다. 따라서 ‘덧셈’, ‘뺄셈’, ‘곱셈’, ‘더하기’, ‘빼기’, ‘곱하기’도 무정의 용어로서 자

격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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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셈식’, ‘뺄셈식’, ‘곱셈식’의 경우 쓰기와 읽기 방법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 무

엇이 ‘덧셈식’, ‘뺄셈식’, ‘곱셈식’인지는 나타내고 있지 않다. 물론, 쓰기와 읽기 방

법을 통해 각 식에 대해서 나름대로 정의를 제시한 것으로 간주할 수도 있으나

3-1학기 3단원 ‘나눗셈’에서 제시하고 있는 ‘나눗셈식’에 대한 정의(8÷2=4와 같은

식을 나눗셈식이라고 하고 8 나누기 2는 4와 같습니다. 라고 읽습니다)와 비교했

을 때 이는 정의를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곱셈식’의 경우에는 차시

명을 통해 이를 간접적으로나마 나타내고는 있으나, ‘덧셈식’과 ‘뺄셈식’의 경우에

는 차시명에서도 이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학생들은 정확하게 무엇이

덧셈식(또는 뺄셈식, 곱셈식)인지 확신을 가지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각

식의 형태가 처음 제시되는 차시의 내용들을 보면 ‘3+1=4’, ‘6-2=4’, ‘4×7=28’과 같

은 형태에 앞서 ‘3+1’, ‘6-2’, ‘3×6’을 먼저 제시하고 있는데, 덧셈식(또는 뺄셈식,

곱셈식)이 무엇인지 정의가 제시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접한 학생들은 등

호(=)가 없는 것도 이에 해당하는지, 등호(=)가 있는 것만 해당하는지 혼란스러

워 할 수 있다. 따라서 ‘덧셈식’, ‘뺄셈식’, ‘곱셈식’에 대해서는 나눗셈식과 같이

정의를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며, 그 정의에 따라 일관성 있게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

‘곱셈구구’는 2학년 2학기 2단원에서 단원명으로 처음 사용되며 해당 단원 내

에서 ‘2의 단 곱셈구구’, … 등과 같이 사용되고 있다. ‘곱셈구구’는 표준국어대사

전에 등재되어 있지 않으나 ‘구구법’, ‘구구단’, ‘구구’는 등재되어 있으며 이 중

‘구구법’과 ‘구구’는 수학 용어이다. 수학 교과서에서 사전에 등재된 용어가 아닌

‘곱셈구구’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구구법’ 또는 ‘구구’가 곱셈과 관련된다는 것

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하여 학생들이 ‘1에서 9까지의

각수를 두 수끼리 서로 곱한 값을 나타낸다.’라는 의미를 ‘곱셈구구’라는 용어 속

에서 찾아내리라 볼 수는 없다. 또한, ‘곱셈구구’는 수학 분야에서 만들어진 것

(M)으로 수학적 실재물만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해당 용어에 대해

일상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해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곱셈

구구’는 수학 교과서 상에서 정의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2) 정의방법 측면 – 내포적 방법으로 정의가 제시된 경우

초등 1～2학년 수학 교과서에서 제시된 정의는 수학 용어 및 기호에 대한 정

의 39개7), 수에 대한 정의 18개, 용어는 아니지만 ‘들이’에 대한 순화어로 제시

된 ‘담을 수 있는 양’에 대한 정의 1개로 총 58개였다. 각 정의가 어떤 방법을 통

해 제시되었는지 분석한 결과 [표 14]와 같이 내포적 방법만을 사용하여 정의를

7) 수학 용어 및 기호 중 정의가 제시된 것은 36개이나, ‘자리’는 2-1학기와 2-2학기,

‘시각’, ‘분’은 1-2학기와 2-2학기에 걸쳐 2회씩 정의가 제시되어 있어 39개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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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1-1 1-2 2-1 2-2 계

동의적 14 10 10 14 48(82.8%)

외연적 - 1 5 - 6(10.3%)

내포적 - - - - -

외연적․내포적 - 2 2 - 4(6.9%)

계 14 13 17 14 58(100.0%)

제시한 경우는 없었으나, 외연적 방법과 내포적 방법을 함께 사용한 경우가 4개

(6.9%)로 1-2학기 ‘짝수’, ‘홀수’, 2-1학기 ‘변’, ‘꼭짓점’이 이에 해당한다.

[표 14] 초등학교 1～2학년 수학 교과서에서 사용된 정의방법

‘짝수’, ‘홀수’, ‘삼각형’, ‘변’, ‘꼭짓점’에 대한 정의에서 제시한 내포적 방법이 학

습자 이해 가능성 측면에서 적절한지 여부를 살펴보았다.

[ 짝수 ] 2, 4, 6, 8, 10과 같이 둘씩 짝을 지을 수 있는 수를 짝수라고 합니다

(1-2-1-8)

[ 홀수 ] 1, 3, 5, 7, 9와 같이 둘씩 짝을 지을 수 없는 수를 홀수라고 합니다

(1-2-1-8)

[ 변 ] 삼각형의 곧은 선을 무엇이라고 할까요?(2-1-2-3)

[꼭짓점] 삼각형의 두 곧은 선이 만나는 점을 무엇이라고 할까요?(2-1-2-3)

‘짝수’와 ‘홀수’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면 ‘2, 4, 6, 8, 10과 같이’, ‘1, 3, 5, 7, 9와

같이’는 외연적 방법에 의한 정의이며, ‘둘씩 짝을 지을 수 있는(없는) 수’는 내포

적 방법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어떤 수에 대해서 둘씩 짝을 짓는다는 것은

그 수를 이산량으로 바꾼 후 그 수만큼 1로 분해하는 것, 1을 둘씩 짝을 지어 묶

는 것, 남는 1이 없거나 있는 것에 대한 판단과 관련된다. 이와 관련하여 ‘짝수’

와 ‘홀수’에 대한 정의가 제시되기 전에 수학 교과서에서는 20이하의 수에 대한

분해와 합성은 다루고는 있으나, 어떤 수를 여러 개의 1로 분해하는 것과 이를

다시 둘씩 짝을 지어 묶는 것은 취급한 적이 없다. 이런 측면에서 ‘짝수’와 ‘홀수’

에 대해 내포적 방법으로 제시된 정의는 문장만으로 제시되었을 경우에는 학생

들이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느낄 수도 있다. 그러나 ‘짝수’와 ‘홀수’에 대한 학습이

이루어지는 1학년 2학기 1단원 8차시에서는 정의를 제시하기 전에 젓가락과 한

개부터 열개까지의 구슬을 둘씩 짝지어 보는 활동을 제시함으로써 ‘둘씩 짝을 지

을 수 있는(없는) 수’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다. 따라서 ‘짝수’와 ‘홀수’에 대한 정

의는 내포적 방법을 사용하고는 있으나 이에 대한 조작적 경험을 사전에 제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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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는 점에서 학생들이 이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변’과 ‘꼭짓점’의 경우에도 내포적 방법으로써 ‘삼각형의 곧은 선’, ‘삼각형의 두

곧은 선이 만나는 점’을 제시하기 전에 외연적 방법으로써 삼각형에서의 ‘변’과

‘꼭짓점’을 시각적으로 제시하여 학생들의 이해를 돕고 있다.

3) 정의내용 측면

정의방법과 관련하여 제시된 정의내용의 수학적 오류 여부를 검토한 결과, 동의

적 방법을 사용한 정의들 중 1가지의 경우에서 수학적 오류가 나타났다. 2-1학기

1단원 ‘세 자리 수’의 ‘100’, ‘300’, ‘324’에 대한 정의의 경우, ‘10이 10이면’, ‘100이

3이면’, ‘100이 3, 10이 2, 1이 4이면’과 같은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표현

은 피정의항과 다른 의미로 받아들여져 학생들이 혼란을 느낄 가능성이 있다.

‘100이 3’이라는 것은 ‘백이 셋’과 같이 우리말로 읽힐 때는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으나 ‘백이 삼’과 같이 한자어로 읽힐 때에는 ‘100이 3과 같다’는 의미

로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2-2학기 1단원 ‘네 자리 수’에서는

‘1000’, ‘3000’, ‘2436’에 대해 ‘100이 10개이면’, ‘1000이 3개이면’, ‘1000이 2개, 100

이 4개, 10이 3개, 1이 6개이면’이라고 ‘개’를 숫자 뒤에 사용함으로써 한자어가

아닌 ‘열 개’, ‘여섯 개’ 등과 같이 자연스럽게 우리말로 읽혀지도록 하고 있어 피

정의항과 같은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했을 때 2-1학기 1단원

‘세 자리 수’에서도 정의내용에서 숫자 뒤에 ‘개’를 붙여서 사용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내포적 방법을 사용한 정의 중 앞에서 살펴본 ‘변’과 ‘꼭짓점’에 대한 정

의의 경우 ‘삼각형의 곧은 선을 무엇이라고 할까요?’와 같이 말풍선 속에서 의문

문으로 제시되어 있다. 이는 수학적 오류라고 볼 수는 없으나, ‘어떤 말이나 사물

의 뜻을 명백히 밝혀 규정함’이라는 정의의 의미에 비추어 보았을 때 문장이 의

문문으로 제시되어 있고 이에 대한 답이 제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 정의로서의

자격을 완전히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삼각형의 곧은 선을 변이라고

해요.’, ‘삼각형의 두 곧은 선이 만나는 점을 꼭짓점이라고 해요.’ 등의 평서문으로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4. 삽화, 사진, 도형, 표, 그래프의 학습자 이해 가능성

1) 소재선정 측면

소재선정 측면에서 삽화 등이 학생들의 실생활과 거리가 있는 소재, 활동내용

과 관련 없는 소재 등을 사용함으로써 학습내용이나 활동에 대한 이해에 어려움

을 일으키지 않는지 살펴보았다. 먼저, 실생활과의 관련성 측면에서 1-1학기 4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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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소재명칭이제시되지않아

활동에어려움이있는경우<교육부, 2017a, p.99>

[그림 2] 불필요한소재가삽화에포함된

경우 <교육부, 2017a, p.73>

원 ‘비교하기’에서 제시된 [그림 1]의 경우 단순히 넓이를 비교만 할 때는 차이가

크기 때문에 큰 영향이 없을 수 있으나, 해당 활동은 넓이를 ‘무엇이 무엇보다

더 넓습니다.’ 등으로 비교하여 말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각 소재의 명칭을 모

르면 학생들이 수학 교과서 상에서 의도한 바대로 활동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

특히, 가운데에 제시된 소재(방석)는 함께 제시된 이불이나 손수건에 비해 무엇

인지 분명치 않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에는 각 소재의 하단에 명칭을 기재하

여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한편, 활동내용과의 관련성 측면에서 1-1학기 3단원 ‘덧셈과 뺄셈’의 9차시에서

다람쥐가 토끼보다 얼마나 더 많은지 알아보기 위해 뺄셈식을 쓰고 읽는 활동에

서 제시된 삽화인 [그림 2]의 경우, 도토리와 풀이 함께 그려져 있다. 주 소재인

다람쥐와 토끼에 비해 작게 표현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 개수를 셀 수 있을 정도

로 주변 배경과 명확하게 분리되어 있다. 또한, 해당 문항에서는 ‘뺄셈식을 쓰고

읽어 봅시다.’라고만 제시되어 있을 뿐, 다람쥐와 토끼에 대한 언급은 없다. 이로

인해 학생들은 도토리와 풀로 주의가 분산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도토리는 10

개, 풀은 14개로 이는 앞선 1-1학기 1단원 ‘9까지의 수’에서 다루었던 범위를 벗

어나는 것이다. 이런 점들로 인해 학생들은 해당 학습활동에서 의도한 뺄셈식의

쓰기와 읽기에 집중하지 못하거나 학습하지 않은 두 자리 수의 등장으로 혼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했을 때, [그림 2]에 포함된 도토리나

풀은 삽화에서 삭제할 필요가 있다.

2) 표현방식 측면

표현방식 측면에서는 사물을 실제와 다르게 표현하거나 명확하게 표현하지 못

하는 등 표현상의 오류로 인해 학습 및 활동 내용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느끼

게 하지 않는지를 살펴보았다. 먼저, [그림 3]은 맨 오른쪽 편에 선 사람이 1번과

2번 계산대에 각각 섰을 때 몇째가 되는지를 □안에 적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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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은 ‘줄을 서면 몇째가 되는지 □안에 알맞은 수를 써넣으세요(1-1-1-11).’와

같이 주어를 생략한 채 제시되어 있어, 누가 몇째가 되는지를 써넣으라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 더구나 □가 각 계산대의 맨 뒷사람 바로 뒤에 배치되어 있어,

학생들은 각 계산대 맨 뒷사람이 몇째인지 쓰라는 문제로 착각할 수 있다. 이 경

우에는 ‘맨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줄을 서려고 합니다. 줄을 서면 몇째가 되는지

□ 안에 알맞은 수를 써넣으세요.’ 등과 같이 주어를 명확하게 해주거나 ‘맨 오른

쪽에 있는 사람’ 대신에 삽화에서 사용된 이미지를 사용하여 ‘(삽화)이 줄을 서면

몇째가 되는지 □ 안에 알맞은 수를 써넣으세요.’라고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림 3] 문항의의도가명확하게드러나지

않는경우 <교육부, 2017a, p.31>

[그림 4] 모양의구분이명확하지않은경우

<교육부, 2017a, p.51>

[그림 5] 학습활동의의도를이해하는데

방해가되는경우 <교육부, 2017a, p.77>

[그림 6] 측정기준이명확하지않은경우

<교육부, 2017c, p.106>

[그림 4]는 , , 모양의 물건을 찾는 문항에서 제시된 것이다. 이 중 배는

1, 3층의 경우 원뿔대의 형태이기 때문에 문항에서 의도한 원기둥 모양의 물건에

는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학생들은 원뿔대에 대해 학습한 적이 없으며, 제시

된 1, 3층의 모양이 원기둥과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학생들은 이를

원기둥 모양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1, 3층을 원기둥으

로 바꾸거나 전체의 모양을 원기둥과는 다른 형태로 변경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

다. [그림 5]는 ‘초록 집의 수’를 알아보는 활동을 통해 뺄셈을 학습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제시된 삽화에서는 아래쪽의 ‘초록 집’이 노란 집과 확연하게 구분

되기 때문에 학생들은 활동의 제시 의도와는 달리 뺄셈의 사고 과정을 통해 문

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수세기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즉, 삽화가 학

습 활동의 의도를 이해하는데 방해요인이 되고 있다. 이 경우에는 삽화 없이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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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집의 수와 노란 집의 수만 제시한 후에 초록 집의 수를 구하도록 하거나, 삽

화는 그대로 두고 문항을 ‘노란 집은 초록 집보다 얼마나 더 많은지 알아봅시다.’

등으로 변경함으로써 뺄셈의 사고 과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할 필요가 있

다. [그림 6]은 자로 길이를 재는 방법을 제시하기 위해 사용된 삽화이다. 이때

크레파스에 입체감을 주어 사실적으로 표현하고 있기는 하지만 왼쪽 끝부분의

경우, 단면이 보이도록 표현하면서 측정 기준선을 그 단면의 오른쪽 편에 맞추고

있어 실제로 길이를 잴 때는 어디를 기준으로 재야하는지에 대한 혼란을 줄 수

있다. 따라서 크레파스의 측면 모습을 실제 사진 등을 통해 나타냄으로써 측정

방법에 오해가 없도록 할 필요가 있다.

3) 표현내용 측면

표현내용 측면에서는 삽화, 사진, 도형, 표, 그래프 등에서 학생들에게 오 개념

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수학적 오류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지를 분석하였다. 먼

저, [그림 7]은 뺄셈의 상황으로 제시된 삽화로서 수학적으로 잘못된 내용을 포

함하고 있다. 삽화를 살펴보면 7명의 학생들이 풍선을 들고 있는데 2명의 풍선이

날아가는 상황이다. 그런데 삽화의 아래쪽에 제시된 뺄셈식은 ‘7-5=□’라고 제시

되어 있어 삽화가 제시하고 있는 수학적 상황과 맞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뺄셈식을 ‘7-2=□’로 변경하거나 그림의 상황을 풍선 5개가

날아가는 것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

[그림 7] 삽화의수학적상황과뺄셈식이

맞지않는경우 <교육부, 2017a, p.85>

[그림 8] 모서리가둥근도형이삼각형, 사각형, 오각형,

육각형으로제시된경우 <교육부, 2017c, p.46>

[그림 8]은 도형을 직접 만들어보는 경험을 통해 오각형과 육각형의 특징과 이

름을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 빨대로 각 도형을 만드는 과정과 결과물을 제시한

사진이다. 이를 살펴보면 모두 다 모서리가 둥근 형태를 하고 있는데, 이들은 엄

밀하게는 삼각형, 사각형, 오각형, 육각형이라고 할 수 없다. 수학 교과서 상에서

직접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맥락상 학생들은 이들을 삼각형, 사각형, 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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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육각형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로 인해 둥근 모서리를 가진 도형도

이에 해당한다는 오 개념을 가질 수 있다. 또한, 실제로 이를 만들 경우, 각 모서

리의 둥근 형태가 더욱 명확하게 드러나게 된다는 점, 빨대 양쪽 끝의 크기가 같

아 연결하는데 많은 힘이 들어 저학년 학생들이 직접 만들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쉽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해당 활동이 오각형과 육각형을 학습

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 재고할 필요가 있다.

Ⅴ. 결론

우리나라는 교과서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학습자는 교과서 속에 제시

된 표현을 통해 수학적 개념 등을 접하게 된다. 따라서 수학 교과서에 사용되는

표현들은 학습자가 이해 가능하도록 제시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

구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초등 1～2학년 수학 교과서에서 사용되는 표현

들의 학습자 이해 가능성 여부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연구 결과로부터

도출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어휘에 대한 학습자 이해 가능성 분석 결과, 난이도 측면에서 학생들이

어려워할 수 있는 어휘가 다수 사용되고 있었다. 친숙도 측면에서도 외래어나 외

국어가 학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별도의 설명이나 삽화 없이 사용되고 있었으

며,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순화어를 제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래어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 이는 수학적 개념이나 학습활동 등에 대한 학습자

의 이해를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문장에 대한 학습자 이해 가능성 분석 결과, 문장구조 측면에서 중문, 복

문, 중복문이 절반 이상 사용되고 있었다. 문장길이, 문장표현 측면에서도 지나치

게 길이가 긴 문장이나 명사나 형용사가 3개 이상 연속되는 문장, 하나의 문장에

2가지 이상의 활동을 지시하는 문장 등도 다수 발견되었다. 저학년의 발달 수준

을 고려할 때 이러한 문장들은 복잡도가 높아 수학적 개념이나 학습활동에 대한

이해를 어렵게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초등학교 1～2학년 수학

교과서에 사용되는 문장은 가급적 짧은 길이의 단문을 사용하여 1가지 활동만을

지시하도록 하여야 하며, 복잡도가 높은 문장이 발생되지 않도록 수학 교과서에

서 제시되는 문제 상황을 가급적 단순화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셋째, 수학 용어 및 기호에 대한 학습자 이해 가능성 분석 결과, 정의여부 측

면에서는 정의를 제시하지 않은 용어 중 무정의 용어로서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것이 다수 발견되어, 이들에 대한 정의 제시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의방

법 측면에서는 내포적 방법을 외연적 방법과 함께 사용한 경우가 있었으나 관련

된 조작 활동이나 시각적 자료를 함께 제시하여 학생들의 이해에는 어려움이 없



초등수학 교과서 표현의 학습자 이해 가능성 분석196

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정의내용 측면에서는 동의적 방법으로 제시된 정의내용

중 피정의항과 다른 의미로 받아들여져 학습자의 이해를 어렵게 할 가능성이 있

는 것이나 정의의 취지나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의문문의 형태로 정의가 제시된

경우가 나타나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넷째, 삽화, 사진, 도형, 표, 그래프에 대한 학습자 이해 가능성을 분석한 결과,

소재선정 측면에서는 소재로 인해 활동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경우, 불필요한 소

재가 포함되어 학생들의 주의를 분산시키거나 혼란을 일으키는 경우, 표현방식

측면에서는 문항의 의도가 삽화에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 삽화가 학습활

동의 의도를 이해하는데 방해되는 경우, 표현내용 측면에서는 활동에서 제시한

수학적 상황과 삽화의 내용이 맞지 않는 경우, 오 개념을 형성하게 하는 경우 등

이 일부 발견되었다. 이처럼 수학 교과서 상에서 삽화 등을 선정할 때는 활동내

용과 관련 없는 소재를 사용하거나 표현상의 오류, 수학적 오류 등이 포함되어

학생들의 이해를 어렵게 하거나 혼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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